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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나 사랑을 속삭여주던 여자친구가 멀게 느껴질 

때가 있다. 나를 향해 웃던 미소는 어느덧 줄어들고, 항

상 상냥하던 태도는 무뚝뚝하게 변했다. 불안한 마음

에 이유를 물으면 자신은 평소와 똑같다고 둘러대기 일

쑤다.

어제까지 나만 보면 좋아 죽던 여자가 맞는 걸까.

인터넷매체‘인사이트’가 여자친구가 낯선 사람처럼 

느껴지고, 이별을 직감하게 되는 사소한 순간들을 소개

했다.

1. 잘못을 해도 화를 내지 않을 때

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를 하면 늘 화를 내던 여자친

구가 이젠 조용하다. 끊임없이 잔소리를 늘어놓던 그녀

였는데, 이제는 싫어하는 행동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

듯 일상 대화를 한다.

싸울 일이 줄어들었지만, 평소와 다른 그녀가 불안하

게만 느껴진다.

2. 온갖 핑계를 대며 스킨십을 피할 때

여자친구의 손을 평소처럼 잡았는데 그녀가 잡힌 손

을 쑥 뺀다. 이어 날 보고“그냥 날이 더우니까”라며 어

색한 미소를 보인다.

날이 더워 손을 잡지 않는다고 하지만 입맞춤을 한지

가 언젠지도 모를 정도로 스킨십을 피하고 있다.

3. 연락이 뜸해질 때

나의 일상을 궁금해하고 자신의 일상을 늘어놓던 그

녀가 언젠가부터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.

기다리다 지쳐 내가 먼저 연락을 해도 메신저의 1은 쉽

게 사라지지 않는다.

4. 함께 있는데 말수가 줄고 즐거워하지 않을 때

오랜만에 하는 데이트에 설렘을 안고 그녀를 만났지

만, 둘 사이에 어색한 공기만 흐른다.

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해도 나만 신난 것처럼 느껴진다.

5. 감동에 무뎌질 때

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꽃 한 다발을 품에 안고 약속 

장소를 찾았다.

연애 초창기에는 깜짝 꽃 선물에 눈물을 글썽이던 그

녀였는데 이젠 꽃을 감정 없이 바라본다.

꽃이 싫어진 건지, 내가 싫어진 건지 깊은 생각에 빠

지게 된다.

6. 애정 표현에 응답이 없거나 “나도”라는 대답뿐일 때

여자친구를 못 본 지 오래돼“보고 싶다!”라고 말했다.

평소엔 자신도 보고 싶다며 당장 만나러 나오겠다던 

반응과 달리 고작“나도”두 글자뿐이다.

“나도”가 과분할 때도 있다. 말을 돌리며 대답조차 하

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.

남자들이 여친의 마음이 식었다고 느끼는 순간들


